HE&A 202318089

AR

XIS

[

gt

_(I)_I
HEsE

wir

S HHLA(02-3480-1895)

Cf

u QI OZO|EZTHNNM S A

il

ujo

1

T, TEE™-E IIEF

k=3

|9HO{ZI0| &
HMX|AD, E2

o
T

ol

|

IS (CHE A 2024. 2. 29. M1 202318089 )

1. AlCto| 7i

Atdo] X

) SlEHO|RI0| BB T SK| A, TEHY

=
=

£

ot OfZlojE= Y L{Q

Z=UIAS =0 0.128%°| =0

o0ole 2022. 12. 2. 16:57

won
i

a[d
1ok

E|
ol
tjo
¥

Atof O

olo

1 HEHEFEX| AL

SAl 8RS

IHed e

t



FSIX| ofL[stn A2 =F&YUS

=
=

9| =X

4|

iAHE =5

L
o

SLISSE 0128%2 =0 Foh SEOA Kt

Pl

ol
od

e

=

ojo
B2
fo
pdl

OH

o
nio

=
RO
<o
4

] A1

Er:

HE | QHHO0{ZI0|HS T HX| A},

ot

.
o

Hl

ujo

e

nd

31
o
o

HA2H™K|AhH, EE2

Iil_l'

ok
14
-
=
oF

M

e

Mwh
o

<0
ofl

of

orl

HE ) QUHO{2A0| RS HX|AD, TEXHH

ot

.
o

rexd
= O

of et HE) ?IEAZI0|E= T HX|AD,

TH

vzel

0

olp

HEFRIAD - 25

~

|

BB

- HTeA EFe] Welr} YTk Wl

K|o

Jod

IH
I+

K4
OF

a1

RO



ol
L0
I+

70

1ol

e

ud
e

ol
ofl

=78

=

THR|AhZ| et T
2|

=3

|'2h(o]2lo| 2

o
T

1

m mmelofA =3 oAt AU=X] o F
m HAeb ojdQle] g EF 74

olo

i
i

W]

HE) RH(EFAAHZ[S

F

e
o
—

3

L
=

SO

jof BEro| =2lot F3ol

o
SHO{LEALE T

o
=

)|

m HAre|

7

i
E

oF
7_
<0
ol

g

[w] I

=N

<0
ofl

SHOfL7AL} TS

ol

OF
r

<0

Jo!
Fill
KI

ol



	[240229 선고] 보도자료 2023도18089 (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사)등 사건)
	개요
	(내용없음)
	1. 사안의 개요
	가. 공소사실의 요지
	(내용없음)
	▣ ｢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｣ 위반(어린이보호구역치사), ｢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｣ 위반(위험운전치사)  
	● 피고인은 2022. 12. 2. 16:57경 차량을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.128%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하던 중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게 한 후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 

	▣ ｢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｣ 위반(도주치사) 
	●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 후 역과하였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음

	▣ 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)
	●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.128%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




	2. 소송경과 
	(내용없음)
	(내용없음)
	▣ 제1심
	● ｢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｣ 위반(어린이보호구역치사), ｢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｣ 위반(위험운전치사), 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) 부분 유죄 ⇒ 모두 실체적 경합 ➠ 징역 7년  
	● ｢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｣ 위반 부분 무죄 

	▣ 원심 
	●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 파기 ➠ 징역 5년,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
	● 원심의 유ㆍ무죄 판단 이유 ➠ 유·무죄 판단은 제1심과 동일하고, ｢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｣ 위반(어린이보호구역치사), ｢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｣ 위반(위험운전치사)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 
	●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, 법리오해 및 유죄 부분에 대한 죄수판단을,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사에 관한 법리오해,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함




	3. 대법원의 판단 
	가. 쟁점 
	(내용없음)
	▣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
	▣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
	▣ ｢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｣ 위반(어린이보호구역치사)죄와 ｢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｣ 위반(위험운전치사)죄의 죄수 관계 


	나. 판결 결과 
	(내용없음)
	▣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


	다. 판단 내용 
	(내용없음)
	▣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
	●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｢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｣ 위반(도주치사)죄의 성립,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

	▣ 피고인의 상고이유 관련
	●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｢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｣ 위반(위험운전치사)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
	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부적법한 상고이유임 








